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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언어는 충형 언어 (configurational language)와 비충형 언어 (non-configurational 
language)로 구분되며， 충형 언어가 영어와 같이 고정 어순을 한 특정으로 하는 반 
면， 버충형 언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이 자유어순을 한 특정으로 한다 1 ) 
즉， 언어에는 비쿄적 어순이 고정되어 있는 언어와 어순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언 
어가 있는데， 한국어는 비교적 자유스런 어순이라 할 수 있으나， 어순의 제약이 없 
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도 고정어순과 자유어순의 두 어순을 가지고 있는데 고 
정어순은 상대적인 어순과 절대적인 고정어순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인 고정어 
순은 1.동사가 문장의 끝에 온다. 2. 주어는 목적어의 앞에 옹다는 것이고 절대적인 
고정어순은 3.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4. 문법형태소인 어며，조사는 어휘형태 
소의 뒤에 온다는 점이다 2) 
한국어의 어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어와 목적어 또는 서술어의 後置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부사에 의한 수식관계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이루 
는 관형수식성분의 어순(특히， 명사구내의 관형어끼리의 위치이동)에 대해서는 그 
다지 연구되어 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즉. 지금까지의 관형어의 연구는， 주로 관형어는 피수식어 앞에 위치하여 체언의 
의미내용을 수식 • 한정한다고 하는 개념 및 기능에 역점을 두어 관형어와 피수식어 
의 관계를 파악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二重 관형명사구 구조3)에 있어서도， 동일 
의 명사를 수식할 경우， 상호의 위치이동이 가능하다고 정의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형어(용언)와 피수식어(명사)와의 의미관계 및 관형어(용언)와 관형어 
(용언)와의 의미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위치이동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모든 관 
형명사구 구조에 있어서 자유롭게 위치이동이 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관형어와 관형어의 결합이 두 개 이상이 존재하는 관형명사구의 구성 
유형과 특성에 대해 개관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관형명사구내에 있어서 관형어와 
피수식어와의 어순이 위치 이동이 가능할 경우i 어떠한 구문 • 의미적인 관계를 갖 
게 되는가， 또 위치이동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순제약이 있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명사에 선행하여 그것을 수식하는 성분으로는 여렷이 있는데， 관형사， 명사구+관 
형격조사， 문장+관형형 어미， 명사， 명사+적(的) 둥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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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명사(核語) 앞에는 다양한 수식성분들이 올 수 있으며 이러한 수식성분 
들은 서로 겹쳐 사용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관형격조사 「의」 를 통반하는 「명 
사+(의)+명사」 의 형태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여， 5) 아 형태에 또 다른 관형어가 
첨가되어 수식관계를 이루는 r(용언)+명사+의+(용언)+명사」 의 형태에 있어서， 관 
형어 「용언」 의 위치이동을 중심으로 論을 전개해 가고자 한다. 
2. 관형명사구의 구조 
2.1 기본적인 어순 
한국어의 문구조를 파악할 경우， 그 구체적인 단위로서 문절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문절과 문절과의 관계에는， 주어 • 술어의 관계， 수식 • 피수식의 관계， 독립의 
관계， 병럽의 관계， 보조의 관계， 접속의 관계의 경우가 있다. 
문절과 문절과는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문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그곳 
에 나타나는 관계 중， 수식 • 피수식의 관계는 문 구조를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수식 • 피수식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r큰-) 회사의-) 과장」 과 같이 수식어(관용 
어)는 바로 뒤에 퍼수식를 수식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관형어와 명사 핵어 
사이의 어순은 고정적이어서 핵어의 자리바붐은 불가능하나， 핵어에 둘 이상의 관 
형어가 선행할 때， 이 중 명사가 관형격 조사를 가지는 경우， 이들 관형어의 자리 
바품은 비모적 자유롭다 6) 
즉， 동일의 명사를 수식하는 두 개 이상의 관행어는 기본적인 어순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상호의 위치이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형어가 둘 이상 겹 
칠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수식관계가 아니면， 형식만으로는 수식 • 피수식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즉 관형어는 받듯이 직후의 명사를 수식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본장에서는 관형명사구에 있어서 「명사1+의+명사2J 의 형태에 관형어인 「용언」 
이 부가되어 2중의 수식관계를 이루는 「명사1+의+용언+명사2J 의 형태와 「용언+ 
명사1+의+명사2J 의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어순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어순에 관해 住伯哲夫(1975)7)는， <기본적인 어순을 취하는 것은 그것이 
표현효율아 높고， 표현의 경제성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와 같이 서술하고 있 
다. 
본 장에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어순에 관해， 소설로부터의 용례 
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즉， 관용어의 상호의 위치관계에 대해 조사해 봄으로 
써， 기본적인 어순의 存否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조사의 방법으로서는， 6편의 소설 속에서 「명사1+의+용언+명사2J 의 형태의 예 
와 「용언+명사1+의+명사2J 의 형태의 예를 조사해 보았다. 단， r용언+명사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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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2J 의 형태에 있어서는 용언이 「명사2J 를 수석하는 경우에 限한다.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용혜수/비율) 
혀r----혈탠 용혜수 명사1+의+용언+명사2 용언+명사1+의+명사2 합성어 
블루스하우스 47 23/48.9 18/38.2 6/12.7 
겨울로 가는 馬車 43 23/53.4 17/39.5 3/6.9 
혼자눈뜨는아침 44 35179.5 8/18.1 1122.7 
문밖의 문 32 25178.1 7/21. 8 0/0 
겨울 女子(상) 36 25/69.4 9125 2/5.5 
女子의 男子 26 21/80.7 5/19.2 0/0 
아흔 아홉 계단 68 31/45.5 27/39.7 10( 14. 7) 
총 296 183/61.8 91130.7 l강17.4 
관형명사구의 형태를 조사해 본 결과， 취급한’자료의 전체 296개의 용혜 중에서 
합성어를 제외한 비율을 살펴보면 「명사1+의+용언+명사2J 의 형태의 예가 
<183/66. 7%)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언이 「명사2J 를 수식하는 경우， 절대 
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용언이 「명사2J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는 확실히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사의 결과로부터 「명사1+의+용언+명사2J 의 형태를 기본어순으로， 
「용언+명사1+의+명사2J 의 형태를 「명사lJ 과 「용언」 과의 자리바뭄으로 생긴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2.2 관형명사구의 유형 
관형격조사 「의 J 8)에 의한 관형명사구의 유형을 「관형어의 이동」 과 「중심어 
(핵)의 이동」 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수식관계에 대 
해 개관해 보고자 한다. 즉， 유형 I 과 유형 11는 관형어(용언)의 이동을 나타낸 것 
이며， 유형m과 유형W는 명사구내의 두개의 명사(명사1와 명사2)를 자리바뭄함으 
로써 얻어진 형태를 나타낸 구조의 예이다. 
• 유행 1 : r명사1 +의+용언+명사2J (예 : 순희의 하얀 얼굴) 
• 유형 11: r용언+명사1 +의+명사2J (예 : 하얀 순회의 얼굴) 
유형m: r용언+명사2 +의+명사lJ (예 :하얀 얼굴의 순희) 
• 유형N: r명사2 +이(가)+용언+명사lJ (예 : 얼굴이 하얀 순희 ) 
관형명사구의 형태는 달라도 유형 1-유형W에 있어서 「하얀 얼굴」 이라는 용언 
과 명사의 의미적인 의존관계는 보존되어 있으며， 또한 「순희의 얼굴」 이라는 전 
후의 명사간의 의미적인 의존관계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 
m m 
면， 유형에 상관없이 「순회」 라는 현실과 「얼굴」 이라는 현실과 「하양다」 라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9) 
그러나， 관형어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각 유혐의 특정에 대해 살펴본다면， 각각 
다른 문법적 특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관형명사구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일차성분이 아니라， 이차성분이라 할 수 있는 「용언」 의 생략이 가농한 
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앞에 위치하는 명사가 뒤에 위치하는 명사를 의미상 포함하는 유형 1 . 유형 
II 의 형태에 있어서， 관행어 「용언」 은， 그것이 첨가됨으로써 피수식어의 적용범위 
를 그 부분만으로 좁히어， 피수식어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한다고 하는 역할을 하 
지만， 이것이 생략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은 감소된다고 할 수 있으 
나， 완전한 句(순회의 얼굴)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구문론상으로는 付加的인 요 
소라 할 수 있다. 
유형 I 과 유형 II 의 수식 • 피수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 유형 I 의 경우는， 
「순회」 라는 단어를 소유격으로서 최초에 두고， 이어서 「하얀」 과 「얼굴」 이라 
는 단어를 순차적으로 나열한다는 수순을 취하면， r하양다」 가 「얼굴」 의 屬性을 
규정하고， 나아가 「순희」 가 「하얀 얼굴」 의 所屬(신체의 일부분)을 지정한다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가 생긴다. 즉， 형용사 「하양다」 는 바로 뒤의 명사 「얼굴」 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명사구라고 할 수 있다. 
유형 II 의 경우는， r하양다」 라는 형용사는 이와 호응할 수 있는 명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r순희」 와는 의미적으로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r하얀」 은 바로 뒤 
의 「순회」 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 I 과 마찬가지로 「하얀」 은 「얼굴」 을 
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선 「순희」 와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얼 
굴」 이 수식 • 피수식관계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서 취급되어 「하얀」 의 
피수식어가 된다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관형명사구이다. 
반면에， 뒤에 위치하는 명사가 앞에 위치하는 명사를 의미상 포함하는 유형m. 유 
형 W 형태의 관형명사구에 있어서는， 의미상의 역할은 유형 1 • 유형 II 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구문상의 역할에 있어서 연쳐1수식어 「용언」 이 생략되었을 때， 완전 
한 관형명사구(* 얼굴의 순희)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전달상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되는 必須的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유형 III • 유형W의 수식 • 피수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형 III의 경우는， r순회」 라 
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얼굴」 이라는 자립적인 단어를 
輔으로 해서， r하양다」 가 「얼굴」 의 속성을 規定하고， 더나아가 「순희」 를 輔
으로 해서， r하얀 얼굴」 이 句구성상의 한 반위가 되어， r순회」 의 속성을 規定
한다고 하는 수식구조를 형성한다. 
즉， r의」 에 선행하는 「명사2J 의 표현이 선행의 관행어에 의해 수식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구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관형명사구는 받듯이 순차적 
인 수식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되는 관형명사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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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W의 경우는， 관형어는 체언에 先行하여 바로 직후의 체언을 수식한다고 하는 
구문론적인 규칙이 있으나， 단어와 단어의 結束力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r하얀」 은 
直後의 「순희」 와는 수식관계를 갖지 못하고 직전의 「얼굴」 과 수식관계를 형성 
하게 된다. 즉， 관형격조사 「의」 를 중심으로 「얼굴」 과 「하얀」 이 수석관계를 
갖게 되어 「얼굴이 하쌓다」 가 구성되고， 그 전체가 主述의 관계률 이루면서 「순 
회」 를 수식하게 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3. 위치이돔의 져l약 
전장에서는， 관형명사구의 형태를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수식 • 피수식의 관계에 
대해 개관하여 보았으나， 본장에서는， 관형어(용언)의 이동을 나타내는 유형 I 과 
유형 II 에 限하여 위치이동의 제약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金承烈(1988)은， <名詞句에서 그 校語에 先行하면서 이를 隆歸하는 限定廳들은 
N’ 層位와 N" 層位의 두 충위에서 핵어와 〈수식-피수식〉의 관계를 갖으며， 두 개 
(이상)의 관형어가 同一의 명사를 수석할 경우에 있어서는 D(eterminer‘), V( erb) , 
A(djective)는 N" 충위의 한정사를인데 同一 層位에서 共起(co~occur)할 뿐 아나라 
서로 자리-바뭄도 할 수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 
(1) 저 빨간 낡은 모자 : D-A-V-N 
(2) 저 낡은 빨간 모자 : D-V-A-N 
(3) 낡은 저 빨간 모자 : V-D-A-N 
(4) 빨간 저 낡은 모자 : A-D-V-N 
(5) 낡은， 빨간 저 모자 : V-A-D-N 
(6) 빨간， 낡은 저 모자 : A-V-D-N 
즉 위의 수식어들은 관형명사구 內에서는 아주 자유스럽게 위치이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소영(1994)11)에서는 위의 수식어들- ‘낡은’ 과 ‘빨간’ -이 
자리바뭄이 가능한 것은 ‘낡은’ 이 상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말한다면， 상태동사(형용사)끼리의 겹침에 있어서는 위치이동 
이 가능하지만，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겹침에 있어서는 위치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7) 뛰어가는 작은 개 
(8) *작은 뛰어가는 개 
즉， 同一의 명사를 두 개 이상의 관형어가 수식관계를 갖는 관형명사구의 구조를 
따악할 경우에는 관형어와 관형어， 관형어와 피수식어(核語)와의 수식 • 의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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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고려해 분석해 본다면， 위치이동의 허용도 어느 정도의 어순제약을 받게 된다 
고 말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2중 관용어의 위치이동에 관하여 수식어와 피수식어와의 의미관계 및 
수식관계라는 관점에서 재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의며구조의 변화 
(9) 순희의 동그란 안경 
(1이 순희의 통그란 예쁜 안경 
(9)의 예는 「동그량다」 라는 관형어가 「안경」 를 수식하는 경우이며，(1이는 관 
형어 「동그렇다」 와 「예쁘다」 가 「안경」 를 수식하는 형태의 관형명사구로서， 
이 두 개의 관형어를 위치이동하여， 다음과 같은 관형명사구의 구조로 바물 수가 
있다. 
(9) ’ 동그란 순희의 안경 
(10) ’ 순희의 예쁜 동그란 안경 
즉， (9)의 例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관형명사구는， 위치이동으로부터 형성된 (9) ’ 
와 같은 관형명사구를 이루더라도 수식 • 피수식관계에 있어서도， 언어전달에 있어 
서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자연스런 표현이 라 할 수 있다. 
(9)의 형태이든 (9) ’ 의 형태이든， 구문에 있어서 의미의 변화는 없으며 전달되어 
지는 정보내용은 같은 것으로， 문법적 • 의미적인 관계를 변경시키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단지， 話者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휘가 「순회」 에 있는가 「동 
그렇다」 에 있는가의 뉴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1 0)과 같은 관형명사구에 있어서도， (1 0) ’ 와 같이 위치이동된 형태로서 흔히 사 
용되어지는 관형명사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용언에 의한 관형어가 
통일의 명사(중심어)를 수식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 語順의 순위에 의해 수식관계 
및 의미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0 )과 (1이’ 의 수식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수식관계를 취함을 알 
수 있다. 
순희의 동그란 예쁜 안경 
----) --) <--
순희의 예쁜 동그란 안경 
----) <---
--> (----------
(1 0)의 경우， 연체수식어 「동그렇다」 와 「예쁘다」 가 대퉁한 관계로서 「안경」 
를 수식하는 형태의 관형명사구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10) ’ 의 경우는， r예쁘 
다」 가 수식하는 것은 우선 「몽그량다」 와 「안경」 이 수식관계를 이루어 의미상 
한 묶음이 된 「동그란 안경」 을 수식하는 형태의 관형명사구라 할 수 있다. 
의미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형상를 나타내는 관형어와 속성을 나타내는 관형어 
가 동일의 명사를 수식하게 될 경우， 이 두 관형어의 어순에 따라 수식관계 빛 의 
미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 할 수 있다. 즉，(1이의 표현은 「동그량고 예쁜 
안경」 으로 해석이 되며， 반면에， (1 0) ’ 의 표현은 「동그란 안경이 예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3.2 연체수식어끼리의 의며관계 
관형어가 중복하여 피수식어(核語)를 수식한다고 하는 것은， 피수식어가 갖고 있 
는 사물적 개념이 여러 측면에서 수식 •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검봉모 
(1992 )12)에서는 몽사 관형어 중에서 ‘상태동사(형용사)’ 의 끼리의 자리바품은 자 
연스러우며， 갈은 구조의 꾸맘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11) r조용하고 맛있는 식당」 
(11 )’ 「맛있고 조용한 식당」 
이와 같이 상태동사의 수식어가 두 개(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어순은 갖 
지 않는 것으로， (11)의 표현을 사용해도 또는， 연접하는 두 개의 관형어의 어순을 
자리바뭄 한 (1 1 )’ 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자연스런 표현인 것으로， 의미상의 차 
이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형어와 관형어， 관형어와 피수식어(核語)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펴본다 
면， 모든 관형명사구에 있어서 상태동사 끼리는 자유롭게 위치이동이 가능한가 하 
면 반드시 가능하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12) 조용하고 괜찮은(좋은) 식당 
(1 3) 순회의 작고 귀여운 신발 
위의 자연스런 표현의 例l에 있어서， 피수식어의 直前의 관형어를 서로 위치이동시 
키면， 다음과 같이 관형명사구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두 관형어의 어순에 따라 
부자연스런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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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괜찮고(좋고) 조용한 식당 
(13) ’ ? 순회의 귀엽고 작은 선발 
그러면， 例(11 )의 관형명사구는 (11 )’ 와 같이 자연스런 표현으로 위치이동이 가 
능하나， 같은 구조인 (1 2)와 (1 3)의 관행명사구를 위치이동시킨 (1 2) ’ (1 3) ’ 의 표 
현은 왜 부자연스런 표현으로 느끼게 되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수식관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11). (12). (1 3) 모두 관형어가 체언의 의미 
내용을 수식 • 한정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식관계의 과정 
에서 의미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例(11 )의 의미관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r맛있다」 는 바로 튀의 피 
수식어 「식당」 의 의미를 부가설명하고 있으며， r조용하다」 도 또한， r맛있다」 
를 되어넘어 피수식어 「식당」 의 특정을 자세히 보충 설명한다고 하는 형태를 취하 
게 된다. 다시 말해， r맛있다」 도 「조용하다」 도 대퉁한 입장에서 피수식어 「식 
당」 를 수식한다는 것이다. 
(1 2)와 (1 3)는 동일의 명사를 수식하는 運接의 관형어 중에서는 수식어끼리의 의 
미관계에 의해 어순이 정해지는 경우의 例이다. (1 2)의 「조용하다」 라는 관형어는 
「괜찮다(좋다)J 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뉴앙스를 가지고 있어 「조용하기 때 
문에 괜찮은(좋은) 식당」 또는 「좋은 식당인 이유의 하나가 조용하다는 것」 이라 
고 하는 의미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끼리의 어순이 바뀌게 되면 위와 
같은 의미가 반대가 됨으로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 3)의 경우에 있어서도， r작다」 라는 수식어는 「쉬엽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 
한 비유(작기 때문에 귀여움을 느낌)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런 흐름으 
로써 「귀엽다」 가 뒤에 위치하여， 이 두 관형어가 의미관계를 맺어 「선발 」 를 
수식하는 형태를 취하게 됨으로， 위치이동시킨 (1 3) ’ 와 같은 표현구조를 이루게 
되면， 원래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뀌게 되어 부자연스런 표현이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1 2)와 (1 3)의 例는 (11 )의 例와는 달리， 대퉁한 입장에서 피수식어 
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형어끼리의 의미관계를 갖게 된 후， 
그것이 의미상 한 묶음이 되어 피수식어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대뭉관계의 관형명사구의 경우에는 관형어가 자유로이 위치이동이 가능하나， 
이와 같이 관형어끼리의 의미관계로 어순이 정해진 경우에는， 관형어의 위치가 바 
뀌게 되면 부자연스런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3 다의구조 
어떤 語가 다른 어떤 語와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語와 語의 의미관계(선택제한) 
-84-
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식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3) 예를 들면， r늠름하다」 라는 
단어는 「여성」 이 아나라， r남성」 이라는 것을 예상시키며， r멍멍멍」 이라는 의 
성어는， r강아지」 이라는 특성이 당연한 조건으로서 예상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형용사와 명사와의 의미적인 결합에 있어서도， 명사는 이들의 형용사로 나타내어지 
는 속성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限한다는 것을 말한다. 
(1 4 )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 
(1 5) 동생의 예쁜 눈 
이와 같이， 선택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위의 例(1 4) • (1 5)의 「굵다」 와 「예쁘다」 
를 위치이동시킨， 다음의 (14 )’ (1 5) ’ 의 관형명사구 구문의 수식관계를 파악한다 
면’ 
(1 4) ’ 굵은 아버지의 목소리 
(1 5) ’ 예쁜 동생의 눈 
먼저， r굵다」 라는 형용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나 신체의 일 
부」 라는 의미특성을 갖는 一群의 명사만으로， r굵다」 는 「목소리」 하고는 의미 
적인 결합(목소리가 굵다)이 가능하여도， r아버지」 와는 의미적인 결합이 어렵다 
는 점(*아버지는 굵다)에서， r굵은」 은 「목소리」 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1 5) ’ 의 추상적인 표현인 「예쁘다」 는， 광범위한 사물에 걸쳐 사용되는 
어휘로， 사람을 주체로 하는 경우도， 신체의 부분 동을 주체로 하는 경우에도 사용 
될 수 있는 것으로， r예쁜 동생(동생이 예쁘다)J 로도 「예쁜 눈(눈이 예쁘다)J 로 
도 의미적인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쁘다」 가 어느 것을 수식하게 되는지 알 
수없다. 
즉， 두 개의 수식관계의 유형이 가능하며， 두 개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틀면， r예쁘다」 가 「동생」 만을 수식할 경우에는， r못생긴 동생 
이 아나라 예쁜 동생의 (예쁘지 않을 지도 모르는) 눈」 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 
다. 
또 하나는 「예쁘다」 가 「눈」 을 수식하는 경우로， r (예쁘지 않을 지도 모르는) 
동생의 아름다운 눈」 의 의미로 해석이 가농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관계의 유형이 
가농하게 된다. 
예쁜 동생의 눈 
---> <----
---> <--





이와 같은 관형명사구에 있어서는， 관형어 「용언」 의 위치이동이 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수식관계에 “多養性” 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話者의 
정보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으로， 릅좀者의 정확한 의사내용은 전후의 문맥에 의 
해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3.4 긴 연혜수식구초 
(1 6) 순회의 파란 눈 
(1 6) ’ 파란 순회의 눈 
두 개 (이상)의 관형어로 수식관계를 이루는 관형명사구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결 
합하기 어려운 것이 각 한 조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용어의 상호 위치이동이 가농하 
며 수식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오해가 생기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1 6)의 위치이동으로 구성된 (1 6 ) ’ 의 수식관계를 단어와 단어와의 의미관계 
라는 관점에서 보면，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파렇다」 와 명사와의 결합에 있어 
서， 중심어 「눈」 과는 의미관계가 성립되지만j f*순회는 따렇다J f*파란 순회」 
와는 의미적으로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아， (1 6)과 갈은 예문은 (1 6) ’ 와 같 
이 두 개의 관형어가 자연스럽게 위치이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관형명사철의 형태를 취한 약간 긴 관형명사구(절)의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치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7) 형이 사 준 미국산의 빨간 스포츠카 
관형명사절 「형이 사 준」 과 관형어 「빨간」 이 중심어 「스포츠가」 를 수식하고 있 
는 형태의 관형명사구의 구조로서 이 두 개의 관형어를 위치이동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7) ’ 
@ 형이 사 준 빨간 미국산의 스포츠카 
(2) ?? 빨간 형이 사 준 미국산의 스포츠카 
먼저， f빨간」 를 위치이동시킨 (1 7) ’ 의 수식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의미관계 
상，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빨강다」 와 명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중심어 「스포츠 
카」 와는 의미관계를 갖을 수 있지만， 명사 「미국산」 이나 「형」 과는 의미적으로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例(1 6 )과 마찬가지로 관행어인 「빨간」 의 위치이동이 
가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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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치이동된 (1 7) ’ @의 관형명사구는 언어표현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 
으나， (1 7) ’ @와 같은 관형명사구는 언어표현상 약간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된 
다. 
명사구에서 수식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 성분으로， 다른 성분(요소)보다는 그 
명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므로 그 표제명사(피수식어)와 최대한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l4) 수식관계의 순서는 바로 뒤에 있는 피수식어와 수식관계를 맺어 이것이 순 
차적으로 수식 확대해 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말하자면， (1 7) ’ @의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조를 언 
어로 표현할 때， 먼저， 수식확대되어 간다고 하는 원칙에 의해 자연히 「빨간」 이 
바로 뒤에 있는 명사 「형」 과의 의미관계를 의식하게 되어 「빨간 형」 이라고 하는 
부자연스런 표현을 초래하게 된다. 
또 한가지는 「빨캉다」 와 의며관계를 갖는 중심어 「스포츠카」 와 사이에 너무 많 
은 정보가 삽입되어， 관형어와 피수식어와의 의미관계가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바꿔 말한다면， 話者가 피수식어의 속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표현을 할 때， 긴 관형어(음절의 수가 많은 쪽)와 짧은 관형어(음절의 수 
가 적은 쪽)가 통일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의 구조를 이루는 경우， 음절의 수가 
많은 쪽이 선행하는， 음절의 수가 적은 관형어는 피수식어(중심어)와 멀리 위치하 
려고 하지 않은， 그런 수식관계를 갖는 표현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1 7)" 
<D* 미국산의 형이 사 준 빨간 스포츠카 
(2)* 미국산의 빨간 형이 사 준 스포츠카 
(17) " 의 관형명사구는 긴 관형어를 위치이동시킨 형태로서，(2)의 경우는 「빨강 
다」 와 「형」 과의 의미관계가 먼저 의식되는 (16) ’ @과 같은 경향의 수식관계를 
이루고 있어 위치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5 수식관계의 교차 
(18) 운전대를 잡은 순희의 하얀 양손 
(19) 무대 한 가운데 서 있는 순회의 노란 모자 
(1 8)은 관형어 「하얀」 이 바로 뒤에 있는 관형명사구내의 중심어인 「양손」 을 수 
식 · 한정하여 이것이 의미상 한 묶움이 되어， r운전대를 잡은」 과 「순희」 의 피 
수식어가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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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서， (1 9) 의 예문의 관형명사구는 「무대 한 가운데 서 있는」 은 「순 
회」 를 수식하고， r노란」 은 「모자」 를 수식하는 각기 다른 수식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 두 개의 관형명사구를 위치이동시켜 보았을 때， 다음의 (18) ’ (1 9 )’ 와 같이 
(1 8)의 관형명사구는 위치이동이 가능하나 (1 9 )와 같은 관형명사구의 구조는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8) ’ 운전대를 잡은 하얀 순회의 양손 
(1 9) ’ * 무대 한 가운데 서 있는 노란 순회의 모자 
위치이동된 (1 8) ’ (1 9 )’ 의 관형명사구의 수식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 (18) ’ 의 
경우， 관형어 「운전대를 잡은J r하얀J r순회」 는 (1 8)의 경우와 수식관계의 순 
위는 다르지만 순차적으로 「양손」 를 수식하게-되어 언어표현에 부자연스러움을 
초래하지 않지만， (19) ’ 의 경우는， 다음의 표에 나타나있듯이 수식관계가 복잡하 
게 됨으로써 수식 • 피수식의 의미관계가 파악하기 어려운 표현이 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수식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8)" 운전대를 잡은 하얀 순희의 양손 
-----------) ---) ----) <---
(1 9)" *무대 한 가운데 서 있는 노란 순희의 모자 
-) <---
---) <--
(1 9)의 예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r순회의 노란 모자」 라는 관 
형명사구에서는 관행어 「빨강다」 를 「순희」 의 앞으로 위치이동시킨 「노란 순회 
의 모자」 형태의 관형명사구의 구조를 취하더라도， 청자에게 정보을 전달하는데 있 
어서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자연스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화자의 초점， 
강조， 감정뭉의 文f本的 내지 表現的 효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文法的 價f直와 
意훌훌的 價f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순회」 의 앞에 이것을 수식하는 또 다른 관형어가 존재할 경우는， 표 
(1 8)" • (1 9)" 가 나타내고 있듯이 수식관계가 쿄차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 話者
에 있어서도， 청자에 있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내용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 
다. 
다시 말한다면， 관형어는 바로 앞의 체언을 수식한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으나 또 
다른 관형어가 체언과의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비문법적인 수식관계를 갖게 되며， 
또한， 이와 같은 수식구조는 관형어가 어느 명사를 수식하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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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언어이해의 과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앞의 명사가 뒤의 명사를 의미관계상 포함하는 [명사1 > 명사2] 의 형태를 기본유 
형으로 하여 I r O) J 에 의한 관형명사구의 수식관계와 의미관계를 표로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명사1 +의+용언+명사2 φ @ 순희의 하얀 얼굴 
「용언」 이 생략되어도 정보 
용언 의 量이 감소 될 뿐으로， 완 
용언+명사1 +의+명사2! (Ï) !CD 하얀 순회의 얼굴전한 句를 이루는 付加的要
素이다. 
용언+명사2 +의+명사11 ~ 하얀 얼굴의 순회 「용언」 이 생략되었을 때，기 
@Gi • 。^、| 완전한 句를 구성할 수 없 
명사2 +의+용언+명사1 얼굴이 하얀 순희다. 즉， 정보전달상， 없어서 
@ 는 안되는 必須的要素이다. 
※ CD(Ï)는 수식관계의 순서를 나타낸다. 
또한， 관형명사구의 형태는 달라도 용언과 명사， 명사와 명사간의 의미적인 의존 
관계가 지속되는 r(용언)+명사1+ 0)+(용언)+명사2J 형태에 있어서， 연체수식어 「용 
언」 의 위치이동을 중심으로 관형명사구의 특성 및 위치이동의 제약에 관하여 고찰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관형어는 句의 核아 되는 체언에 先行하여 바로 뒤의 체언을 수식한다고 하는 구 
문론적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관형어가 중복된다고 하는 것은， 피수식어가 갖고 
있는 사물적 개념이 여러 측면에서 수식 • 한정되는 것으로， 동일의 명사를 수식하 
는 두 개(이상)의 관형어는 기본적인 어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상호의 위치이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의 명사를 수석하는 관형명사구에 있어서도， 대동관계의 관형명사구 
에 있어서도， 위치이동에 관해 고찰할 경우， 관형어와 관형어와의 의미관계， 관형 
어와 피수식어와의 의미관계를 고려해 생각해 보면， 위치이동의 허용도 어느 정도 
의 어순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형어의 어순에 따라， 또는 관형어가 갖고 있는 어휘의 성질에 따라， 위치이 
동을 하였을 때， 수식관계 빛 의미관계에 多훌性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화자가 청 
자에게 의도하는 정보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되거나， 의미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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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기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명사구의 구조(통일의 명사를 수식하지 않 
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치이동의 수식구조는 수식관계가 교차하게 됨으로써， 발화 
빛 이해의 과정에 있어서 수식 • 피수식의 의미관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인지상 
의 곤란을 초래한다고 하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우며，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고 말 
할수 있다. 
이상으로， 앞에 오는 명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의미상 포함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관형명사구의 구조 및 어순제약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으나， 반대로 뒤에 오는 명 
사가 앞에 오는 명사를 의미상 포함하는 형태의 관형명사구의 구조 빛 특정에 대해 
서는 금후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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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固語σ)冠形語따句 σ)核￡ 갚 &名詞~=先行 LτT<、‘後 σ)名詞창修節才& ε μ 딩 彈 L、構
文論的規則창持i?、 冠形語ÌJ{重창 &ει) -3 .::.ε 따、 被修節語σ)具有才&事物的擺念ÌJ{
μ δ μ o σ)測面 ÌJ~ ι 修節 · 限定혼 flG è~) 딩 二 k τ;‘、 同一 σ)名詞장修節才 & 二--:J(以
上)η冠形語따基本的語順창 tt::. "f、 相互η位置移動f可能τ‘~G ε μ .zJ:-3 。
L ÌJ~ L 강 ÌJ{ ι 、 同一σ〕名詞창修節才&冠形名詞句σ)構造↓:힘 μτ ￡、 ~t等開係σ)冠形
名詞句 σ〕構造~=쉰 μτ ￡ 、 位置移動~::開 Lτ考察TG 場合、 冠形語 ε 冠形語 ε η意味
開係、 冠形語 k 被修節語 ￡ σ)意味開係충考慮~=μ tL-C考 .ztL납位置移動η許容 t~G 
程度η語順制約창受tt G J: 딩 ~= t:J: G ε ~) 딩 .::. è ÌJ''i? ÌJ~"'? t::. 。
(韓瑞大향校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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